
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7일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북구 거주 결혼이주여

성 50명과 함께 '사랑나눔 김장 담그기'행사를 가졌다. 
 이날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음식문화를 알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

됐다. 
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한 성금으로 도농상생을 위해 지역본부와 1사1촌 자
매결연을 맺은 경북 군위 광현3리 마을의 절임배추와 양념을 구매해 결혼이주여성과 불우보호시

설 4곳(대구아동복지센터, (사)사랑해밥차, 대구쪽방상담소, 노아의 집)에 전달됐다. 
 이익희 본부장은 "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
움이 되길 바란다" 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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